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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토 최남단서 생산된 청정 특산물  

대정농협-암반수 마늘, 고구마, 명품감귤 등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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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최남단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 농산물을 맛보세요.’  

 

대정농협(조합장 이창철)은 국내를 대표하는 주산지에서 생산된 마늘과 감귤, 고구마 등의 우수 

농산물을 선보인다.  



 

 

‘대정 암반수 마농 브랜드’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대정 마늘은 화산암반수로 재배한 후 맑은 바

람과 따뜻한 햇살에 자연 건조한 농산물로, 미네랄 함량이 다른 지역보다 높고 오래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마늘 쪽수는 8~10쪽으로, 특품인 경우 크기가 5㎝ 이상인데다 수분 함량

도 65%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 맛과 품질이 뛰어나다는 설명이다.  

 

대정 마늘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통풍에 대한 저해 활성율이 육지산보다 월등히 높았고, 항암과 

간 보호, 혈압 강화 등의 기능성에 있어서도 우수성이 입증됐으며 다른 마늘보다 단맛이 강하다

는 특징을 갖고 있다.  

 

국토 최남단 지역의 드넓은 평지에 자리잡은 대정에서 생산한 고구마는 화산토로 재배해 식감이 

부드럽고 맛도 있어 올해부터 처음으로 도외로까지 판매되고 있다. 야채가 부족하기 쉬운 겨울철

에 비타민 공급원으로 안성맞춤인 데다 섬유질이 많아 변비에도 좋은 제철 먹거리이다.  

 

달고 맛있기로 정평이 난 제주 감귤 가운데 대정농협에서 출하하는 명품감귤 ‘고을향’은 당도 11

브릭스 이상, 산도 1% 미만의 새콤달콤한 맛과 과육이 좋아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정농협 8개 작목반에서 정성껏 재배하고 조합 직영 선과장과 유통센터를 거쳐 최상품을 선별 

판매하고 있으며 대도시 소매시장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감귤은 비타민C가 풍부해 피부 미용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임산부나 성장기 어린이, 수험생 등에서 좋은 과일이다.  

 

대정농협 관계자는 “국토 최남단에 위치한 청정 지역에서 생산한 마늘과, 감귤, 고구마 등의 지역 

특산물을 전국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도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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